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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문화경험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과 동시에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공감이 간접효과를 가지는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청소년 26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변수들 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

감을 매개하는 경로를 통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수용성 및 문화적 공감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차별성을 두고, 지속적

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다문화경험,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 공감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multicultural experience, multicultural 

acceptance, cultural empathy, and empathy in adolescents. Moreover, the study attempted to reveal that how 

multicultural experience had an effect on empathy and whether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had an indirect effect. Based on previous researches, a study model was establishe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rom 266 adolesc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main variables and adolescents’ multicultural

experience had an effect on empathy via the path of mediating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Therefore, it was suggested to develop programs which improve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cultural empathy. 

However, they should be offered differentially and implemented sustainedly in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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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00년대 이후 한국은 국제결혼 및 외국인 노동자 고

용 등의 다양한 이유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여

성가족부[19]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278,036가구로 추

정되며, 2012년 266,547가구에 비해 4.3%가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수도 2012년에 비해 

24%가 증가한 82,476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초·중·고

등학교 전체학생은 2011년 기준 6,986,853명이었으나 

2015년은 6,097,297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다문

화가족 자녀는 오히려 2011년 38,678명, 2012년 46,954명, 

2013년 55,780명, 2014년 67,806명, 2015년에는 82,536명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1]. 

그러나 한국사회는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된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태도는 과거 속에 살

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33]에서 실시한 국민다문

화수용지수(KMAI)를 살펴보면, 51.17점으로 나타나 다

문화수용성 상위 20%에 속한 국민의 평균치 70.89점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의 외국문화 개방 

순위는 세계 57개국 중 56위로 나타나고 있어[39] 국민들

의 다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함을 보여주고 있다[12].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남아있어 사

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19]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이나 무시 

경험은 9.4%로 나타나 2012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고, 학교폭력 피해율 또한 5.0%로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고민이 

있을 때 자신의 부모 외에는 주변에서 대화상대를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9].

한편,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로 다문

화가족 청소년도 일반청소년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신체

적, 심리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획득하

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보려는 욕구가 증가한다. 

특히 청소년기의 형식적이고 비형식적인 다문화 경험들

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청소년의 다문화

적 경험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

느냐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 태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27]. 

정석원과 정진철[2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다문화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 수용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검증하고 있다. 금혜령[2]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경

험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고, 

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하고 다른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접할 기

회를 갖으며, 미디어 등을 통해 외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개인

의 인종과 다양성에 대한 태도 및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

은 얼마나 다양한 경험요인들에 노출되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들 다문화경험으로부터 얼마나 유

익한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5].

또한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는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배려하며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마음으로서 공

감 개념을 강조하고, 문화적으로 민감성을 증진하는데 

타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

고 있다[6]. 김정연[9]은 다른 인종 및 문화 집단에 대한 

공감을 문화적 공감이라고 정의하고, 문화적 공감 중 특

히 정서적 공감은 몰인종적 태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

시킨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감정과 경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22]. 다문화사회에서는 인종과 민

족이 다른 타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 그들이 느끼는 불

행과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는 친사회적 능

력이 필요하다. 이는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화적 공감 및 공감능력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할 수 있고,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을 도울 수 있는 해답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다문화수용성이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47, 48, 49]은 다문화경험 및 수용성과 공감

능력의 관련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다문화수

용성, 문화적공감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문화

경험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문

화적 공감과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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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고찰

2.1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

다문화수용성이란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편견 없는 태도로 인식하여 다문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27]. 다문화수용성은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적절

하게 상호작용 하며, 타인의 정서를 수용하고 반응하며, 

개방적인 태도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능

력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다문화수용성의 개념은 다양

하며 연구자별로 차이가 있다. 표현 방법 또한 문화적 수

용성, 문화적 역량, 비교문화 적응성, 비교문화 유능성, 

문화간 감수성, 다문화 효능성 등으로 다양할 뿐만 아니

라 사회적 거리감, 소수인종집단에 대한 태도, 종족적 배

제주의, 국민정체성, 외국에 대한 태도 등의 개념들로 측

정되고 있다[2]. 

이 중 문화적 역량은 문화적 차이의 인식과 수용, 그것

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수

용성의 개념과 함께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민성혜와 

이민영[11]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역량이 효과적으로 의

사소통을 하고 문화적으로 다름에 대해 인정하며, 이를 

실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 다

차원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 다문화수용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회적 거리감을 

들 수 있는데, 선행연구에서는 고정관념 및 편견과 더불

어 접촉경험이 일반아동들의 다문화아동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8]. 즉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진다는 것이

다. 또 하경애[32]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비형식적 다

문화 경험인 외국 문화접촉, 미디어 속 다문화가정 경험, 

다문화가정 접촉, 다문화교육 경험 등이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 접촉 경험, 

다문화교육 경험, 미디어 경험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외

국인의 접촉 기간이 길수록 다문화 인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접촉 및 노출은 다문화적 경험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데, 외국 사람들과 만나거나 그 문화의 여러 요소들과 상

호작용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경험을 말한다[8, 43]. 다문

화수용성 향상에 있어서 ‘접촉’은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

로서 편견을 감소하며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

한다[24]. 접촉가설에 따르면, 인종 및 민족 관계에서 집

단 간 대인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감정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외집단 성원과의 긍정적인 접촉

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긍정적 감정을 배양함으로써 

갈등과 편견, 차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21]. 

이러한 긍정적인 접촉의 증가는 상대에 대한 이해의 수

준을 높여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21, 40]. 

청소년 관련연구에서 타문화를 가진 사람(외국인 등)

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화경험

이 없는 학생들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그의 연구에 따르면 해

외에 나가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해외에 나가 본 경험

이 없는 학생들보다 다양한 문화의 사람을 대할 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한다고 한다. 또한 대화

경험이나 해외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대화경험과 해외경

험이 있는 학생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을 더 존중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2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

문화적 공감이란 다른 인종 및 문화집단에 대한 공감

의 개념[9, 45 재인용]으로 지칭된다. 문화적 공감 개념은 

아직까지 정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자, 실천가

와 타인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연결하는 소통의 능력을 

말한다[9] Ridely와 Lingle[44]은 문화적 공감 개념을 처

음으로 정의하였다. 그들은 문화적 공감이 일반적인 공

감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

렴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9].

선행연구들에서는 문화적 공감이 인종적 태도의 부정

적 영향력을 완화시키고 다문화 수용성의 증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화적 공감은 다문화 집단

과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며, 다문화현장 실

무자들의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해서도 중요한 영향요인

이다[20]. 김정연[9]의 연구에서는 문화적 공감의 하위요

인 중 정서적 공감이 몰인종적 태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몰인종적 태도와 상관없이 문화

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천가가 

지닌 문화적 공감능력이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긍

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다문화 현장에서 실천가

가 지녀야 할 자질 중에 하나로 공감능력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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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민성혜와 이민영[11]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다문화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며, 

지식과 체험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공감’의 증

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공감은 다른 인간

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첫 단계이며, 민주사회의 보편적 

윤리의 이해 및 실천을 위한 능력이다[37]. 이처럼 문화

적 공감은 다문화 수용성에 필수적이며, 더 나아가 다양

한 인종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완화시키고, 문화

적 역량을 증진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적 공감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수

용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있

어 필요한 적응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

에서는 다양한 문화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특정한 문화를 폄하하거나 

다른 문화를 지배하여 획일화시키는 것이 아닌 관용적 

태도를 가지고 다원적 세계관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

해야한다. 

2.3 다문화경험,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

공감능력은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상대방이 처한 상

황에 적합한 정서 상태를 갖는 것이다[42]. 공감은 타인

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공유

하는 정서적 반응으로,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정서적 경향을 말한다[37]. 공감능

력은 타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유발하

며, 친사회적이고 대인관계를 좋게 하여 사회적응에 도

움을 준다.

청소년들에게 공감능력은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적절하게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시기의 발달과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친구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통해 다양한 정서적 경험과 

사회적 유능성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있

어 공감능력은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관계를 하는데 있

어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16].

또 공감능력은 타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여러 문화적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경험들은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 공감능력

을 극대화 시킨다. 특히, 청소년기는 가족이나 친구, 학교 

및 학원, 지역사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 문화

적 다양성과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또 청소년기에는 외국의 영화나 음악, 

게임 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여 

문화 활동을 전개하므로 타문화를 접할 때 개방적이고 

수용적일 가능성이 높다[14]. 

청소년의 공감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공감능

력은 친사회적 행동 및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고 있으며[29], 공감의 능력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다[30]. 이 외에도 

청소년의 공감은 공격성, 갈등해결, 학교폭력예방, 비행 

행동 감소 등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절한 문제를 감소시킨

다[1, 7, 10, 26, 34]. 청소년의 높은 공감능력은 대인관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행 행동과 집단 따돌림, 공

격성을 억제시키는 주요 변인이 되며, 청소년의 갈등해

결전략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36]. 따라서 청소년

은 공감을 통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로 인한 

긍정적 자기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삶의 기초가 된다[16]. 

또한 타인의 감정, 의견 주장에 대하여 함께 느끼는 공

감은 타자를 이해하는 방식의 출발점이며, 자신의 입장

에서 타인의 입장을 느껴보고 타인의 고통을 느낄 수 있

게 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5]. 손은혜[18]는 초등학

교 단계에서 기초 인성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 타인

과의 공감, 그리고 소통하는 능력을 길러야함을 강조하

며, ‘타인과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지닌 사람’을 기르는 

것을 교육적 목적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동호[4]의 연구

에서도 문화적 유능성이 다문화상담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어 공감능력이 소진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공감능력이 좋은 사람

은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

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집단과 민족들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사회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상호 협력하

기 위해 공감능력의 증진이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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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위치한 고등학교 2개교의 1

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이다. 먼저 본 연구자는 학생

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조사에 동의한 청소

년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고,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1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266부가 분석

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은 남성 89명(33.5%), 여성 

177명(66.5%)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15세 51명(19.2%), 

16세 60명(22.6%), 17세 93명(35.0%), 18세 61명(23.3%)

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이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

은 보통 198명(75.0%), 잘사는 편 33명(12.5%), 못사는 편 

24명(9.1%), 매우 잘 사는 편 5명(1.9%), 매우 못 사는 편 

4명(1.5%)로 나타났다.

3.2 측정도구

3.2.1 다문화 경험

본 척도는 워드[46]가 개발한 문화 간 생활경험 체크

리스트(Cross-Cultural Life Experience Checklist, CCLEC)

를 장인실과 이혜진[25]이 수정하여 사용한 것을 사용하

였다. 다문화적 경험에 대한 설문문항은 가족, 친구, 지역

사회, 학교·학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 등의 다문화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없다’는 1점, ‘거의 없다’는 2점, 

‘조금 있다’는 3점, ‘많다’는 4점, ‘매우 많다’는 5점을 부여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Cronbach'� )는 .881로 나타났다.

3.2.2 다문화 수용성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석원[27]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활

용하였다. 다문화수용성 척도는 사회 내에 다문화 및 다

문화사회를 이해하고,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공존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는 

.726이다.

3.2.3 문화적 공감

문화적 공감은 Wang 등[45]이 개발한 문화적 공감 척

도(Scale of Emnocultural empathy, SEE)를 한국적 상황

에 맞게 문항을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 김정연[9]의 척도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적 공감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감적 감정과 표현

(empathic feeling and expression), 공감적 관점 취하기

(empathic perspective taking), 문화적 차이 수용

(acceptance of cultural difference), 공감적 인식

(empathic awareness)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문화적 공감 즉, 다른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공감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는 .779이다.

3.2.4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ivis[41]

의 대인관계 반응 지수(Interpersonal Reactive Index : 

IRI)와 Bryant(1982)의 공감적 각성 검사를 박성희[13]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연구대상자에게 맞게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등을 아

우르고 있으며, 인지적 공감은 조망취하기와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은 공감적 각성과 공감적 관심 등의 내용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

고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의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

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 )는 .723으로 나타났다.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다문화수용

성이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

고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와 평균값 산출,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등을 확인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았

다.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자승 통계량 χ²와 GFI, 

RMSEA를 통해 절대적합도를 평가하고, TLI와 CF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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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상대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또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및 정상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다문화수용성

과 문화적 공감,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

화수용성, 다문화공감, 공감능력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각 측정변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또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

해 각 문항들의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고 일변량 정상분

포를 따르는지 확인하였는데, 각 척도들의 왜도는 2보다 

작고, 첨도는 7보다 작음으로써 정상분포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Multi

cultural 

experience

Multi

cultural 

reception

Cultural 

Empathy
Empathy

Multicultural 

experience
1

Multicultural 

reception
.177** 1

Cultural 

Empathy
.173

**
.296

**
1

Empathy .175** .228** .461** 1

Average

skewness 

kurtosis

2.12

1.19

3.03

3.43

.000

.846

3.09

-.482

3.70

2.86

.221

1.361

*p<0.05, **p<0.01, ***p<0.001

<Table 1> The correlation between the key variables

and the average equation.

4.2 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선

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그 경로를 

분석하였다([Fig. 1] 참고).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 간

의 경로 관계를 검정하기 위하여 AMOS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의 값을 추정하였

다. 

적합도 평가는 가설적 모형이 가정에 얼마나 적합한

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는 적합

성 지수 중 널리 쓰이고 있는 지수인 절대적합도 지수인 

카이자승 통계량 χ²와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

리고 상대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 공감, 공감능력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관

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모형의 절대 적합도 

지수인 χ²값이 2.402로 나타났고, 유의확률은 p>.05로 모

집단의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적합도 지

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에 대해 평가한 결

과,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TLI와 CFI가 .916와 

.9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GFI가 .996으로 높고 

RMSEA가 .073로 나타나 본 연구의 모형은 양호한 모형

으로 판명되었다.

χ²(p) df TLI CFI GFI RMSEA

Research 

model 

2.402

(.121)
1 .916 .986 .996 .073

Acceptance 

criterion
p>.05 .90≤ .90≤ .90≤ .08≥

<Table 2> The suitability of a model

4.3 모형의 경로과정

위의 검증을 통해 채택된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를 아래 [Fig. 1]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주요변수 

간의 경로를 확인한 결과, 다문화경험 → 다문화수용성, 

다문화경험 → 문화적 공감, 다문화수용성 → 문화적 공

감, 문화적 공감 → 공감능력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

화수용성이 높아지고(β =-.177, CR=2.923, p=.003) 다문

화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적 공감 수준이 높아졌다(β 

=.124, CR=2.106, p=.035). 또한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문화적 공감 수준이 높아지고(β =.274, CR=4.643, 

p<.000), 문화적 공감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능력도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β =.461, CR=8.460, p<.000). 그

러나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

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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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이르는 경로과정의 

영향력들 중 문화적 공감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고, 다문화수용성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다문화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

는 영향력, 다문화경험이 문화적공감에 미치는 영향력 

순으로 나타났다.

Route

Coeffi

cient of 

non-

standard

standard 

error

Stand

ardize

d Path 

Coeffi

cients

C.R. p

Multi

cultural 

reception

<-
Multicultural 

experience
.097 .033 .177 2.923 .003

Cultural 

Empathy
<-

Multicultural 

experience
.055 .026 .124 2.106 .035

Cultural 

Empathy
<-

Multi

cultural 

reception

.222 .048 .274 4.643 .000

Empathy <-
Cultural 

Empathy
.539 .067 .444 8.047 .000

Empathy <-
Multicultural 

experience
.053 .030 .098 1.778 .075

<Table 3> The path of a model

[Fig. 1] The path of a model

4.4 모형의 효과 검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이 다문화경험과 

공감능력과의 관계에서 경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밝히

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직․

간접효과 및 전체 효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문화적 공감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경험과 문화적 공감과의 관계에서 다문

화수용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49로 나타났다.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경험은 문화적 

공감에 직접경로와 간접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수용성은 문화적 공감의 매개적 과정을 거쳐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공

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122로 나타났다. 또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을 매개로 공감능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경험과 공

감능력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을 매개

로 한 간접효과는 .07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

을 매개로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

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을 통

한 공감능력의 향상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의 향

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한 결과,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의 간접효과는 p<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로써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이 공감

능력에 미치는 경로와 간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Route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Bootstrapping)

Multi

cultural 

reception

<-
Multicultural 

experience
.177 - .177

Cultural 

Empathy
<-

Multicultural 

experience
.124 .049 .173 .006

Cultural 

Empathy
<-

Multi

cultural 

reception

.274 - .274

Empathy <-
Cultural 

Empathy
.444 - .444

Empathy <-

Multi

cultural 

reception

- .122 .122 .012

Empathy <-
Multicultural 

experience
.098 .077 .175 .012

<Table 4> Effects of the Model, Indirect Effects and 

Tot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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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문화경험

이 어떤 경로를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힘

과 동시에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공감이 간접효과를 가

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

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청소년 26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 

공감능력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정적(+)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우

[23], 정석원과 정진철[28], 박순희와 김선애[14], 박지영

과 조경자[1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다문

화경험과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공감 및 공감능력은 서

로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

감을 매개하는 경로를 통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다문화경험은 공감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을 경로로 하여 간접적으로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이는 김정연[9]의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

로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경험이 많으면 다문

화수용성도 높아지고, 문화적 공감 능력도 높아져서 결

과적으로 공감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문화경험을 많이 하지 못

한 청소년의 경우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고 문화적 공감 

및 공감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다문화경

험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

이 매개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낮은 다

문화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가정이나 환경의 자원이 부족하여 다

문화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더라도 다문화수용성 및 문

화적 공감 능력을 높이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면, 다양한 인종과 문화에 대해 공감하고 수용하는 능력

을 향상할 수 있고 다문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재 상으로 

성장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타문화 이해 및 공감 

프로그램과 다문화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실

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시대에 청소년이 적절히 기능하는데 필요

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를 접촉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간접적으로 

다양한 사회문화를 경험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가정에만 위임할 것이 아

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청소년이 세계의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필요가 있다. 더

욱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그 기회가 제한될 수 없으

므로 문화 바우처 등을 확대하고 그 내용적 측면도 다양

하게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적 공감은 일반적인 공감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문화집단과의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것으

로서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실무자 뿐 아니라 전문

가 집단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이다. 이미 우리사회는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음

을 고려하여 단순히 다문화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실무자

들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휴먼서비스를 제공하

는 전문가 양성 교육에 문화적 공감 능력을 증진할 수 있

는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교육이나 실무

자들을 위한 보수교육의 내용으로서 의무적으로 포함시

킬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교육들은 다소 단편

적이고 획일적인 경우가 많다[9].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들 역시 형식적이며 집단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 및 프

로그램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차별

성을 두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시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

록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한계가 많으므로 일반 거주민을 대상으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공감능력은 성장과정 중에 있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능력 중의 하나이므로, 청소년이 공감적 태도와 

정서적인 수용반응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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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학교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

고 후속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A

시에 위치한 2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집절

차를 활용하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다문화경험 및 공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과 문화적 공감만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다

양한 변인들을 제시하고 경로과정을 밝힘으로써 청소년

들을 위한 타문화 이해 및 공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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